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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수신 즉시 활용해주십시오.

	W컨셉, 이불도 디자이너 감성이 뜬다
… 침구 매출 2배 ‘껑충’

	□ 최근 한 달 간(8/25~9/21) 침구 매출 전년比 2배↑… 이불 195%, 베개∙쿠션 90% 증가
□ 오리고·비비홈·마틸라 등 국내 디자인 침구 브랜드 인기, 집꾸미기 열풍 타고 확산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최근 이불을 인테리어 오브제로 소비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침구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W컨셉에서는 최근 한 달 간(8/25~9/21) 침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이불 195%, 베개/쿠션이 90% 늘었는데 차렵이불, 매트리스 커버, 베개, 담요 등이 인기가 높았다. ▲오리고 ▲비비홈 ▲마틸라 ▲메종드룸룸 ▲가타 등 감각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소재를 앞세운 국내 침구 브랜드가 실적을 견인했다.

디자인 침구 수요가 증가한 배경으로 1~2인 가구 증가와 취향 소비 확산이 꼽힌다.  과거 침구는 생활 필수품으로 계절별로 한 두벌 갖추고 5년 안팎으로 교체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꾸미기’ 트렌드가 확산하며 담요, 이불이 생활 필수품이자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소품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침구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W컨셉은 이에 맞춰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오리고 플리스 블랭킷 라인업에 단독 컬러 ‘샌드모스’를 추가해 선보였는데, 이 상품의 효과로 9월 오리고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 이상 늘었다.

오는 30일까지 ‘라이프페스타’도 진행한다. 까사미아, 마틸라, 데코뷰, 엘리건트 테이블, 쉐어룸 등 인기 브랜드와 함께 침구, 키친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보인다. 매일 오전 10시부터는 24시간 한정 특가를 운영하며 최대 30% 할인쿠폰도 발급한다.

김은환 W컨셉 라이프1팀장은 “침구를 교체해 인테리어 변화를 주려는 고객이 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침구 브랜드를 발굴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맙습니다. W컨셉 홍보팀입니다. (총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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